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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다시, 58 년전의 작열하는 지옥을 생각나게 하는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피폭자가 
계속해서 호소해 온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세계는 멀어지고, 도처에 암운이 낮게 깔려 있습
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이 버섯구름으로 변해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 같은 기미입
니다.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중심적인 국제합의인 핵불확산조약체제가 붕괴 위기에 직
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선제사용의 가능성을 명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를 지향하여 소형핵무기 연구를 재개하는 등, 「핵무기는 신」이라는 것을 신봉하는 미국의 핵
정책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무기 뿐만은 아닙니다. 국제연합 헌장이나 일본국 헌법까지도 존재하지 않
는 것 같은 언동이 세상을 뒤덮어, 시대는 정말로 전후에서 전전으로 크게 키를 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영군 주도의 이라크전쟁이 분명하게 한 것처럼 「전쟁이 평화」라는 주장
이 마치 진리라는 것처럼 훤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계속적인 국제연합 사찰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세계의 소리를 소홀히 시작하여 죄없는 수많은 여성이나 어린
이, 노인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몇십억년도 씻을 수 없는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습니
다. 개전의 구실이었던 대량파괴무기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이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말로 우리들은 「암흑세계를 없애는 것은 암흑세계가 아닌 빛이다」라는 진실을 다시 응
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힘의 지배」는 암흑, 「법의 지배」는 빛입니다. 「보복」이라는 암
흑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피폭자들의 결의에서 생
긴「화해」의 정신은 인류의 앞길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을 내세워, 고령화가 눈에 띄는 피폭자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히로시마를 방문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시 대통령, 북한의 김총서기를 비롯하여 핵무기 보유국 리더
들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핵전쟁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핵무기는 극악, 비도, 국제법위반 무기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실제 상태가 전세계에 보다 널리 알려지고, 전세계의 대학에 보
다 많은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좌」가 개설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핵불확산조약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히로시마시는 세계 평화시장회의의 가맹도시 및  
시장에게 핵무기 전폐을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피폭 60 주년 2005 년에 뉴욕에서 개
최되는 핵불확산조약 재검토회의에 전세계에서 많은 도시의 대표가 모이므로, 각국 정부 대
표에게 핵무기 전폐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체결을 위한 교보를 국제연합에서 시
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시에, 전세계의 사람들, 특히 정치가, 종교자, 학자, 작가, 저널리스트, 교사,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 등,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조금이라도 전쟁이나 핵
무기를 용인하는 말은 농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절대로 악한 핵
무기를 사용시키지 않고 폐절시키기 위하여 항상 기원하고, 발언하고, 행동해 나가지 않겠습
니까?  
 
또한, 「유일한 피폭국」을 표방하는 일본정부는 국가 내외에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달성하
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
게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신·비핵 3 원칙을 새로운 국시로 내세운 후에, 아시아 지역의 비핵
지대화를 성심성의껏 추진하고, 「검은 비강우지역(雨降雨地域)」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
폭자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모든 피폭자에의 원호를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58 년째의 8 월 6 일, 어린이들의 시대까지는 핵무기을 전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결의로 노력할 것을 맹세하며, 모든 원폭희생자 영령 앞에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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